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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세대별 식생활 인식이 식품군별 섭취 빈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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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dietary consciousness of gender and generation on food intake frequency in Daegu, 
Sangju, Kimchen and Gumi. There was a total of 359 subjects, which consisted of elementary students, college students, and 
adults. The survey period was from March to May 2011, and it was a self-questionnaire by convenience sampl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 9 point scale on intake frequency of 59 kinds foods was classified into 17 groups. Gender had significant 
differences on intake frequency of meats, beans, root vegetables, tuber vegetables, fruit vegetables, mushrooms, nuts, liquors, 
and cola. Sixteen food groups, except for fa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take frequency by generation. 2. Dietary con- 
sciousness consisted of 15 items, and it was divided into nutritional consciousness and meal consciousness. Meal consciousnes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females than in males, as well as college students and adults than in elementary students. 3. Nutritional 
consciousness had significant effects on intake frequencies of grains, leaf vegetables, root vegetables, fruit vegetables, milk and 
milk products, fat and fatty oils. Meal consciousness had effects on intake of grain, leaf vegetables, root vegetables, seaweeds, 
teas and coffee. 4. Meal consciousness of mal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intake frequencies of grains, leaf vegetables, root 
vegetables, seaweeds, teas, and coffee. Elementary students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grains, leaf vegetables, root vegetables 
and seaw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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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식이란 지식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의 산물로써, 사물이

나 현상에 대한 판단, 행위를 이끄는 기준으로 주관이라 할 수 
있다. 즉, 인식의 형성과정을 엄밀히 살펴보면, 그 개인이 속

한 사회에서 확립되고 형성됨으로, 주관적 인식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부분이 이미 객관화되어 있는 것이다(Jang SH 1996). 
따라서 개인적 인식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객관적 판단과 행

위를 의식하고 수용하여 고착화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현

실을 대변할 수 있다.
현대 우리의 식생활 환경은 과학의 발달, 경제성장, 문화

교류 등 산업 환경의 변화로 풍족한 식품공급이 가능하게 되

었고, 식생활의 사회화로 다양한 외식문화와 식사에 대한 가

치관이 급속하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오늘 날

노년, 장년, 대학생, 아동 등 생애주기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의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 세대를 구별하는 사

회적 지표가 되기도 하였다(Park & Chung 2002). 그러므로

개인의 식품기호나 식생활 태도, 식습관을 분석하며 개인의

식생활 인식 정도나 사회문화적 수준 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식생활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식품 섭취, 식기호, 식사

에 대한 행동 등 식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Park 
& Park 2001). 실례로 아동들은 상업적 의도로 과장, 왜곡된

광고들에 의해 장시간 노출되면, 식생활 인식에 장애를 받아

잘못된 식생활을 영위하게 된다(Han & Ji 2010). 뿐만 아니

라, 성인들도 특정인의 식생활 경험에 자극되어 식생활 인식

이 잘못 형성되면 특정인의 식이요법을 추종하게 되는 극단

적 식생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甲田光雄 & Sung YS 1994). 
이에 올바른 인식에 근거한 바람직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

해 범사회적, 범국가적 식생활 개선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그 
대표적 활동들이 슬로우 푸드 운동, 녹색 식생활운동, 로컬

푸드 운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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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에 관한 다양한 연구(Gallant et al 2014, Rosen et al 
2014, Jee & Kim 2013, Mulvanet-Day et al 2012, Jin EH 
2009)도 세계 각 국에서 식생활 지도를 위해 자료로 제시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 영양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영양 권장량을 설정하며, 식생활 지침을 공포하는

등 식생활 지도를 위한 국가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Jang 
YA(2005)에 의하면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한 식품 섭취는 영

양소에 근거한 섭취행동이 아니라, 광범위한 식생활 관련 영

향요인을 고려하여 식품 섭취가 지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Kim et al(1992), Kim et al(1996), Choe et al(2003) 등은 식생

활에 관계하는 식생활 가치의식이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 사

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식생활 지도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Kim et al(2011)은 어린이들이

식생활 실천지침을 잘 이행할수록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수준

이 유의적으로 높다고 보고하면서, 영양은 물론 식생활의 가

치를 중시하는 식생활 지침이 바람직한 식생활의 인식을 높이

고, 적절한 영양관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연구(Cho et al 1992, Choe et al 2003, Yoo & Park 
2003)는 식생활의 가치나 인식, 태도 등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영양섭취 실태, 식품 섭취 실태, 기호음식, 식사

패턴 등 실행 차이 만을 분석하였기에, 실제 식생활의 가치

나 인식이 식품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 검증을 진행

되지 않았다. 단, 식품 섭취의 중요성을 지적한 국외 연구나

최근 일부 국내 연구에서는 식품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사회문화적 영향뿐만 아니라, 식품의 의미와 구성 등

식품 섭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되는 요인들을 구조적

으로 분석할 필요를 보고하고 있다(Firouzi et al 2014, Lee et 
al 2012, Riddell et al 2011, Driskell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식생활에 대한 가치나 의식 등 인식이 식품 섭취와 관

계가 있는지 통계적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성별, 세대별

에 따라 식생활 인식이 식품 섭취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이는 식품 섭취 변화를 기대하

는 식생활 교육의 현장에서 식생활 인식 교육의 필요성 근거

로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별 식생활 교육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조사 대상은 대구, 상주, 김천, 구미지역 초등학생 5∼6

학년 100명, 대학생 200명, 중장년층 100명 총 400명을 대상

으로 2011년 3월에서 5월까지 임의표본 추출법으로 진행되

었다. 총 400부의 자료 중 분석 자료로 유용한 자료는 359부
(89.75%)였다.

2. 연구 내용

1) 설문지 구성 및 자료 조작
설문은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로 진행되었고, 설문의 내용

은 크게 3분류로 구성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것으로 성, 연

령, 거주형태, 1주일 식비평균, 외식 빈도이다.
둘째, 식품 섭취 빈도 조사로 우리나라의 다소비 식품 중

총 59종을 연구자가 선행 연구(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를 참고로 선정하여 각각의 식품에 대해 섭취 빈도를

9등급(1 : 먹지 않는다, 2 : 1∼2회/년, 3 : 5∼6회/년, 4 : 1회/
월, 5 : 2∼3회/월, 6 : 1회/주, 7 : 2∼3회/주, 8 : 1회/일, 9 : 
매끼)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59종의 식품을 성분 특성 상

17개의 식품군으로 분류하였고(Table 1), 식품군에 소속된 개

별 식품의 섭취 빈도를 합산하여 평균으로 사용하였다.
셋째, 먼저 식생활 인식을 건강과 관련한 영양지식, 식습

관 및 관련 태도 등 식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규

정하고, 선행 연구(Bae et al 2010; Paik et al 2008; Jin 2009)
를 참고로 식생활과 관계하는 문항 15개를 연구자가 구성하

였다. 15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 ⍺ 0.811로 매우

신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요인 분석의 적합성 검정을 위한

KMO는 0.861로 분석되었고, Bartlett 검정도 유의확률이

p=0.000으로 분석되어 요인 분석으로 가능함을 검정하였다. 
이에 15개 문항을 요인 분석한결과, 최종적으로 Table 2에서

보는 바와같이 14개 문항의 3개 요인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즉, 요인 1은 과식, 달고짠 음식, 술, 편식, 가공식품, 기호식

품이 건강에 해롭다고 인식하는 항목으로 영양과학적으로

근거가충분할 뿐만 아니라, 영양교육의 주 내용들인점을 감

안하여 ‘영양 인식’이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요인 2는 식사

가 건강을 위해 중요하고, 천천히 즐겁게 식사하는 것과 아

침식사가 건강에 중요하다는 등 식습관이나 식사의 의미, 가
치 등에 관련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식사 인식’으로 명명하

였다. 요인 3은 아이겐 값이 1.0 이상이라 의미 있는 추출 요

인이었으나, Cronbach's ⍺ 값이 신뢰할 수 있는 내적 일치성

0.5 수준 이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추출 요인에서 제외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 인식을 영양 인식과 식사

인식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 가설
의식은 현실 상황에 대해 지각하는 것으로 의식의 반복과

객관적 평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식으로 전환된다. 이 과

정에서 인식은 과학적 근거를 수용하거나 사회문화적 보편

성을 수용하는 등 사회 상호작용에 의해 일반성과 객관성을

가진다(Jang 1996). 그러므로 식생활에 대한 인식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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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od groups and food types

Food groups Food types Number of food kinds

Meats Cattle, pig, chicken 3

Beans Soybean, tofu, soybean paste 3

Grains Rice, barley 2

Root and tuber crops Potato, sweet potato 2

Leaf vegetables Chinese cabbage, spinach, bracken, perilla leaf, lettuce, Chinese cabbage, broccoli 8

Root vegetables Onion, carrot, daikon, balloonflower, burdock, lotus root 6

Fruit vegetables Cucumber, chili, pumpkin, tomato, oriental melon 5

Mushrooms Shiitake mushroom, songi mushroom, bisporus mushroom, black mushroom 4

Seaweeds Laver, seaweed 2

Fruits Apple, pear, grape, tangerine, persimmon, peach, watermelon 7

Milk, milk products Milk, yogurt, ice cream, cheese 4

Nuts Walnut, peanut 2

Fats, fatty oils Sesame oil, cooking oil, butter 3

Teas, coffee Coffee, green tea 2

Liquors Wine, soju 2

Confectionery and
saccharide Confectionery, sugar, chocolate 3

Cola Cola 1

Table 2. Factor analysis of dietary consciousness

Factor Items Rotation varimax Eigen-value Variance explained Cronbach's α

Factor 1
(Nutritional

consciousness)

Overeating is bad for health .649

4.801 34.293 .856

Sweet foods are bad for health .784

Salty foods are bad for health .837

Alcohol is bad for health .665

Unbalanced diet is bad for health .670

Processed food is bad for health .745

Favorite beverage is bad for health .585

Factor 2
(Meals

consciousness)

To eat is important for health .712

1.470 10.501 .660
To eat slowly is good for health .714

To eat is funny .713

Breakfast is important for health .555

Factor 3

To prepare a meal for me is funny .518

1.425 10,182 .442Eating out is bad for health .632

Delicious food is good into body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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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

Characteristics Total
Gender Age

Male Female Elementary College Adult

Residence status
Home
Self-cooking
Dormitory․lodging

239(66.6)
52(14.5)
68(18.9)

121(69.9)
25(14.5)
27(15.6)

118(63.4)
27(14.5)
41(22.0)

90(100.0)
0(   0)
0(   0)

66(36.3)
51(28.0)
65(35.7)

83(95.4)
1( 1.1)
3( 3.4)

Expenditure
for meal/week

(won)

<20,000
20,000∼<40,000
40,000∼<60,000
≦60,000

101(28.1)
149(41.5)
70(19.5)
39(10.9)

50(28.9)
58(33.5)
43(24.9)
22(12.7)

51(27.4)
91(48.9)
27(14.5)
17( 9.1)

30(33.3)
44(48.9)
12(13.3)

4( 4.4)

60(33.0)
76(41.8)
33(18.1)
13( 7.1)

11(12.6)
29(33.3)
25(28.7)
22(25.3)

Frequency of eating 
out

Everyday
2∼3 times/week
1 time/week
2∼3 times/month
1 time/month
Almost

30( 8.4)
106(29.5)
66(18.4)
61(17.0)
45(12.5)
51(14.2)

12( 6.9)
51(29.5)
36(20.8)
29(16.8)
18(10.4)
27(15.6)

18( 9.7)
55(29.6)
30(16.1)
32(17.2)
27(14.5)
24(12.9)

0(  0)
10(11.1)
18(20.0)
16(17.8)
22(24.4)
24(26.7)

20(11.0)
75(41.2)
32(17.6)
27(14.8)
11( 6.0)
17( 9.3)

10(11.5)
21(24.1)
16(18.4)
18(20.7)
12(13.8)
10(11.5)

환경에서 의식되는 여러 가지 식생활 현상을 지각하고 판단

하면서 개인에게 객관적 정보로 고착화된다고 사료된다. Park 
& Park(2001)에 의하면, 식생활 의식이 변화되어야 식생활

태도나 식행동의 변화도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따라서 식행

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식생활 교육과정은 문제 식행동에 대

해 인식 정도를 먼저파악하고,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식품 섭취 교육을 위해 식품 섭취에 영

향을 미치는 식생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Choe 
et al(2003)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낮은 집단과 남성에서

바르지 못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식사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 식생활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성별과 세대 간의 식생활 인식과 식품 섭취와의 관계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식생활 인식과 식품군별 섭취 빈도는 성별과 세대

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설 2> 식생활 인식이 식품군별 섭취 빈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성별, 세대별 식생활 인식에 따라 식품군별 섭취

빈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

3. 통계 처리
본 자료는 SPSS Win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

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식품군별 섭취 빈도는 성별, 세대별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

하고,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식생활 인식은 요인 분석

후 추출된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여 성별, 세대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식생활 인식 요인이 식품

군별 섭취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관계로 먼저 유의성

을 검증한 뒤 유의성 있는 식품군은 식생활 인식 요인과 회

귀분석을 실시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성별, 세
대별 식생활 인식이 식품군별 섭취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도남, 여, 초등학생, 대학생, 성인집단 각각을 선택변수로 선

정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형태는 자택 거주(66.6%)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1
주일 동안 식사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2만원에서 4만원 사이

(41.5%)의 지출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외식 빈

도는 1주일에 2∼3회(29.2%)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2. 성별, 세대별 식품군별 섭취 빈도와 식생활 인식
(가설 1)

식품군별 섭취 빈도를 성별, 세대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

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이 여성보다 육류, 콩류, 
뿌리채소, 열매채소, 버섯류, 과일류, 견과류, 주류, 콜라를

유의하게 많이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곡류, 유지류, 
과자 및 당류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먹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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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성별 섭취 빈도를 비교

한 연구에 의하면, 2008년 국민건강 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육류나

대부분의 동물성 식품 섭취가 높다고 하였고, 1998년과 2009
년의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한 Lee et al(2012) 
연구에서는남학생의 총 식품 섭취횟수 평균이 여학생의 총

식품 섭취 횟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Kim KH(2010)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푸른색 채소를 더 자주 섭취하는 반면, 패스트 푸드 섭취는

남학생이 더 자주 섭취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Kim & Lee 
(1998)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곡류, 감자류, 육
류, 콩류 및 음료의 섭취 빈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

서 식품 섭취에 대한 대부분의 성별 비교 연구에서는남성이

여성보다 식품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가졌다.

Table 4. Food intake frequency by gender

Food groups
Gender

t-test
Male Female

Meats  5.59±1.081) 5.26±1.01 2.948*

Beans 6.23±1.09 5.96±1.31 2.119*

Grains 7.27±1.29 7.31±1.26 N.S.

Root and tuber crops 5.19±1.46 4.98±1.31 N.S.

Leaf vegetable 5.69±1.11 5.51±1.26 N.S.

Root vegetables 5.59±1.13 5.25±1.48 2.392*

Fruit vegetables 5.60±1.19 5.32±1.35 2.053*

Mushrooms 4.73±1.59 4.00±1.73 4.139***

Seaweeds 6.05±1.29 5.99±1.19 N.S.

Fruits 5.14±1.50 4.81±1.48 2.080*

Milk, milk products 5.92±1.46 5.70±1.31 N.S.

Nuts 4.90±1.77 4.17±1.85 3.797***

Fats and fatty oils 5.52±1.47 5.62±1.29 N.S.

Teas, coffee 5.41±2.04 5.30±2.06 N.S.

Liquors 4.12±2.04 3.11±1.76 5.007***

Confectionery and 
saccharide 5.63±1.53 5.82±1.38 N.S.

Cola 5.30±2.01 4.64±2.18 2.955**

1) Mean±Standard difference, 1: almost, 2: 2∼3 times/year, 3: 
5∼6 times/year, 4: 1 time/month, 5: 2∼3 times/ month, 6: 
1 time/week, 7: 2∼3 times/week, 8: 1 time/day, 9: anytime

N.S. : non significance, * p<0.05, ** p<0.01, *** p<0.001.

세대별에 따른 식품군별 섭취 빈도는 Table 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유지류를 제외한 16종의 식품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육류는 대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성인보다 섭취 빈도가 높고, 콩류, 곡류, 잎채소, 뿌리채소, 열
매채소, 해조류는 대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성인보다 섭취 빈

도가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서류, 버섯류, 유제품, 견
과류는 초등학생의 섭취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차류와 주류

는 초등학생의 섭취 빈도가 가장 낮았다. 과일류와 과자 및

당류는 대학생의 섭취 빈도가 가장 높았고, 콜라는 초등학생

과 대학생의 섭취 빈도가 성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대학생의 섭취 빈도가 초등학생보다 낮은 식품군이 9
개군(콩류, 곡류, 서류, 잎채소, 뿌리채소, 열매채소, 버섯채
소, 해조류, 견과류)이나 되어, 대학생들의 식품 섭취 다양성

이 매우 불량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Lee et al(2012)이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총 식품 섭취 빈도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총 식품 섭취 빈도가 오히려 낮아

진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러한 추세가

대학까지 연결된 것으로 예측된다.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가족이나 학교급식으로 식생활을 유지해 오다

가 대학 입학 후 가족과 떨어지고, 학교급식도 자율급식으로

전환되면서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

다고 사료된다. 결국 대학생들은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

한 반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과자 및 당류, 콜라를 자주 선

택하여 섭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생활 인식에 대한 성별, 세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같다. 즉, 영양 인식과 식사 인식 모두 4점 ‘그렇다’
보다 높은 평균대를 보였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영양 인식

과 식사 인식 모두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세대별에서는 영양 인식은 성인이 가장낮고, 
대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p<0.05), 식사 인

식은 대학생과 성인이 초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p<0.05). 이는 영양과 관련된 학교 교육과정이 대학생의

경우, 지식으로 인식화된 것으로 짐작되며, 그에 반해 영양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던 성인의 경우는 영양 인식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식사 인식에서는 성인이 높게

나타나, 경험에 의한 식생활이 식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에서

는 영양 인식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Table 4와 Table 5를 Table 6과 비교해 보면, 식품 섭

취 빈도가 높은남성과 초등학생이 식생활 인식도 높아야 하

는데, 성별에서는 식생활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없고, 세대

별에서는 초등학생의 식생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는 섭취 빈도가 높다는 것이 다양한 식품을 섭취한다

는 것이 아니라는 점, 간식처럼 섭취량을 여러 번 나누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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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ood intake frequency by generations

Food groups Elementary College Adult F-value

Meats 5.21±1.181)a 5.59±0.96b 5.28±1.07a  5.104*

Beans 6.27±1.28b 5.83±1.17a 6.46±1.12b  9.369***

Grains 7.77±1.44b 6.97±1.15a 7.48±1.16b 13.847***

Root and tuber crops 5.73±1.49b 4.76±1.28a 5.09±1.28a 16.188***

Leaf vegetables 5.98±1.28b 5.30±1.20a 5.81±0.91b 12.317***

Root vegetables 5.86±1.35b 5.05±1.37a 5.71±0.98b 14.766***

Fruit vegetables 5.93±1.37b 5.07±1.27a 5.77±0.93b 18.605***

Mushrooms 5.37±1.84b 3.96±1.56a 4.13±1.41a 24.414***

Seaweeds 6.27±1.32b 5.76±1.56a 6.30±1.23b  8.254***

Fruits 6.14±1.28a 4.39±1.32c 4.96±1.35b 53.024***

Milk, milk products 6.68±1.19c 5.83±1.14b 4.87±1.44a 47.588***

Nuts 5.69±1.50c 3.91±1.80a 4.61±1.66b 33.253***

Fats, fatty oils 5.65±1.40 5.59±1.44 5.46±1.22 N.S.

Teas, coffee 3.68±2.09a 5.77±1.72b 6.21±1.64b 53.483***

Liquors 2.42±2.13a 3.87±1.75b 4.23±1.69b 25.552***

Confectionery and saccharide 5.69±1.24b 6.22±1.23c 4.75±1.59a 63.692***

Cola 5.24±1.92b 5.51±1.95b 3.52±2.04a 31.597***

1) Mean±Standard difference, 1 : almost, 2 : 2∼3 times/year, 3 : 5∼6 times/year, 4 : 1 time/month, 5 : 2∼3 times/ month, 6 : 
1 time/week, 7 : 2∼3 times/week, 8 : 1 time/day, 9 : anytime.

N.S. : non significance, * p<0.05, ** p<0.0.1, *** p<0.001.
a∼c Duncan multiple range test p<0.05.

섭취할 수 있다는 상황이 실생활에서는 발생한다는점 등 식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유추하면, 식생활 인식과 식품 섭취 빈

Table 6. Dietary consciousness by gender and ages

Characteristics Nutritional 
consciousness

Meals
consciousness

Gender
Male
Female

4.23±.721)

4.60±.51
4.38±.70
4.66±.41

t-test N.S. N.S.

Age

Elementary
College
Adult

4.31±.94ab

4.38±.51b

4.15±.78a

4.51±.58a

4.67±.42b

4.67±.38b

F-value 3.178* 4.504*

1) Mean±Standard difference,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neutral, 4 : agree, 5 : strongly agree.

N.S. : non significance, * p<0.05.
a∼c Duncan multiple range test p<0.05.

도와의 관계를 단순하게 비교 설명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하겠다. 현실적으로도 초등학생은 학교급식으로 다양한 음식

을 제공받을 수 있어 섭취 빈도 횟수가 대학생보다 높을 것

이다.
이상 성별, 세대별 식생활 인식과 식품 섭취 빈도를 살펴

본 결과, 가설 1에서 제시한 식품 섭취 빈도와 식생활 인식

은 성별, 세대별에서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채택

할 수 있었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식품 섭취

빈도가 높았고, 세대별에서는 유지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군

에서 섭취 빈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식생활 인식은 영

양 인식과 식사 인식두 요인 모두에서 세대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성별, 세대별 식생활 인식이 식품군별 섭취 빈도에
미치는 영향(가설 2, 가설 3)

식품 섭취 빈도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 조사 연구들에

의하면, 독거노인의 경우 식품 섭취에 관계하는 변인이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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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influence and relationship of nutritional consciousness on foods intake frequency 

Food groups Correlation 
coefficient B Beta(β) t-value R2 Adjusted R2 F-value

Grain .111* .199 .111 2.117* .012 .010 4.483*

Root and tuber crops .090* .175 .090 1.709 .008 .005 2.922

Leaf vegetable .142** .238 .142 2.716** .020 .017 7.376**

Root vegetables .160** .298 .160 3.053** .025 .023 9.321**

Fruit vegetables .148** .266 .148 2.822** .022 .019 7.962**

Milk, milk products .162** .315 .162 3.097** .026 .023 9.592**

Fats, fatty oils .142** .274 .142 2.708** .020 .017 7.332**

Confectionery and 
saccharide .088* .180 .088 1.670 .008 .005 2.788

* p<0.05, ** p<0.01, *** p<0.001.

과 연령으로 곡류, 채소 및 과일류, 육류 및 생선, 계란, 콩류

에서 유의한 섭취 빈도 차이가 있다(Kim HK 2001)고 하였

으며, 식품 첨가물에 대한 인식과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식생

활이 양호하고, 식품 섭취 빈도도 가공식품보다 육류,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와 같은 신선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경향이 높

다(Lee YS 2010)고 하였다. 또한, Lee & Woo(2001)는 영양

태도가 높은 집단이 채소류,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

빈도가 높고, 영양태도 점수가 낮은 집단은 가공식품과 탄산

음료의 섭취 빈도가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제수준(Kang 
& Kim 2001), 거주형태(Lee et al 2001) 등과 같은 사회인구

적 변인도 식품 섭취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식품 섭취 빈도와 식생활 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영양 인식과 식품 섭취 빈도
영양 인식이 식품군별 섭취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관관계를 보고, 상관성이 있는 항목

을 인과관계로 분석하여야 한다. 즉,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양 인식과 식품 섭취 빈도를 상관관계로 분석한결과, 
17개군 중 8개군(곡류, 서류, 잎채소, 뿌리채소, 열매채소, 유
제품, 유지류, 과자 및 당류)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들 상관관계가 있는 식품군

을 대상으로 영양 인식과 식품 섭취 빈도 간의 인과관계를 회

귀 분석하였다. 그결과, 곡류, 잎채소, 뿌리채소, 열매채소, 유
제품, 유지류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어, 곡류, 잎채소, 뿌리채소, 열매채소, 유제품, 유지류는 영

양 인식이 높을수록 섭취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 인과관계가 보이는 식품군을 대상으로 성별, 

세대별로 영향 정도가 다른지를 분석한결과, Table 8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유지류는 성별에 관계없이 섭취 빈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곡류, 잎채소, 뿌리채소, 유제품은 남

성의 경우에만 영양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세대별에서는 곡류의 섭취 빈도는 성인에서, 잎채
소, 뿌리채소, 열매채소, 유지류에서는 초등학생에서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식사 인식과 식품 섭취 빈도
식사 인식과 식품 섭취 빈도와의 관계는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개의 식품군 중 콩류, 곡류, 잎채소, 뿌리채소, 
열매채소, 해조류, 유지류, 차류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

가, 콜라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유의성이 있는 식품군을 식사 인식으로 인과관계를 회

귀 분석한 결과, 곡류, 잎채소, 뿌리채소, 해조류, 차류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곡류, 
잎채소, 뿌리채소, 해조류, 차류는 식사 인식이 높을수록 섭

취 빈도가 높아진다고 하겠다. 이들 식품군을 대상으로 성별, 
세대별 영향이 다른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 곡류, 잎채소, 뿌리채소, 해조류, 차
류의 섭취 빈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세대별에

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곡류, 잎채소, 뿌리채소, 해조류에서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식생활 인식이 식품 섭취 빈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2는 일부 식품의 섭취 빈도에서 유의한 영향관

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부분적 가설 채택이 가능하

였다. 그리고 가설 3 성별, 세대별 식생활 인식이 식품 섭취

빈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는 가설은 남성과 초등학

생에서만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여, 가설 채택이 가능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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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influence and relationship of nutritional consciousness on foods intake frequency by gender and age

Independent
variableDependent

variable

Nutritional consciousness

Gender Age

Male Female Elementary College Adult

Grains  0.0001) N.S N.S. 0.025

Leaf vegetables 0.003 N.S 0.000 N.S.

Root vegetables 0.003 N.S. 0.000 N.S.

Fruit vegetables N.S. 0.020 0.000 N.S.

Milk, milk products 0.004 N.S. N.S.

Fats, fatty oils 0.200 0.012 0.000 N.S.

1) Provability, N.S. : non significance.

Table 9. The influence and relationship of meals consciousness on foods intake frequency

Food groups Correlation 
coefficient B Beta(β) t-value R2 Adjusted R2 F-value

Beans   .100*   .263   .100   1.894 .010 .007 3.586

Grains   .156**   .429   .156   2.976** .024 .021 8.857**

Leaf vegetables   .113*   .292   .113   2.150* .013 .010 4.622*

Root vegetables   .132**   .382   .132   2.519* .017 .015 6.346*

Fruit vegetables   .103*   .286   .103   1.951 .011 .008 3.805

Seaweeds   .113*   .303   .113   2.144* .013 .010 4.598*

Fats, fatty oils   .091*   .272   .091   1.728 .008 .006 2.987

Teas, coffee   .150**   .667   .150   2.867** .023 .020 8.218**

Cola —.103*
—.473 —.103 —1.949 .011 .008 3.800

* p<0.05, ** p<0.01, *** p<0.001.

Table 10. The influence and relationship of meals consciousness on foods intake frequency by gender and age

Independent
variableDependent

variable

Meals consciousness

Gender Age

Male Female Elementary College Adult

Grains  0.0021) N.S. 0.002 0.046 N.S.

Leaf vegetables 0.001 N.S. 0.001 N.S.

Root vegetables 0.000 N.S. 0.000 N.S.

Seaweeds 0.001 N.S. 0.008 N.S.

Teas, coffee 0.017 N.S. N.S.

1) Provability, N.S. : non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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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행위는 바람직한 식품 섭

취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식품 섭취를 위한 영양

교육, 식생활 지침 등 다양한 전략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도 개인이나 집단의 식품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변인들

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식품 섭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 식생활 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또한 성별, 세대별 식생활 인식이 식품 섭취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자는 대

구, 상주, 김천, 구미지역 초등학생 5∼6학년 100명, 대학생

200명, 중장년층 100명 총 4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3월에

서 5월까지 임의표본 추출법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총 400부
의 자료 중 유용한 자료는 359부(89.75%)로 SPSS WIN 18.0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다빈도 식품 총 59종의 식품에 대해 섭취 빈도를 9점 척도

로 조사하고, 17개의 식품군으로 분류화하여 평균섭취 빈도

를 조사하였다. 섭취 빈도가 가장 높은 식품군은 곡류이고, 
가장 섭취 빈도가 낮은 식품군은 주류였다. 성별 섭취 빈

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식품군은 육류, 콩류, 뿌리채소, 
열매채소, 버섯류, 과일류, 견과류, 주류, 콜라였고, 세대별

에서는 유지류를 제외한 16개군(육류, 콩류, 곡류, 서류, 
잎채소, 뿌리채소, 열매채소, 버섯류, 해조류, 과일류, 유제

품, 견과류, 차류, 주류, 과자 및 당류, 콜라)에서 유의한

섭취 빈도의 차이를 보였다.
2. 식생활 인식을 15개의 문항으로 조사하여 요인 분석을 통

해 7개 문항의 영양 인식 요인과 4개 문항의 식사 인식 요

인으로 축소화하였다. 영양 인식과 식사 인식 모두 4점(그
렇다) 이상의 평균점수를 보여 식생활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서는두 요인의 인식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 세대별에서는 영양 인식이 성인이 가장

낮고, 대학생이 가장 높았다(p<0.05). 그러나 식사 인식에

서는 성인과 대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게 조사되었다(p< 
0.05).

3. 식생활 인식과 식품 섭취 빈도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한결과, 곡류, 잎채소, 뿌리채소, 열
매채소, 유제품, 유지류의 섭취 빈도는 영양 인식 요인과, 
곡류, 잎채소, 뿌리채소, 해조류, 차류의 섭취 빈도는 식사

인식 요인과 유의한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세

대별에 따라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남성

과 초등학생의 영양 인식 요인과 식사 인식 요인이 식품

섭취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성인은 식사 인식이 높은 반면, 

영양 인식이낮고, 초등학생과 대학생은 영양 인식이 높은 반

면, 식사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영양과 관련

한 교육이 학교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정규과정의 학생들은 
성인들에 비해 영양 인식이 높았을 것이다. 특히, 본 조사 대

상인 성인의 경우, 과거 학교를 통해 영양교육을원활하게 받

지 못한 세대이라, 현 세대보다 영양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

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식생활의 경험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없는 나이인지라, 식사 인식은 높은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영양 인식이 높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경

우, 채소 섭취 빈도가 낮게 나타나, 영양 인식이 채소 섭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본 연구결과에

서도채소 섭취 빈도는 영양 인식보다 식사 인식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남성과 초등학생의 식사 인식

이 곡류 및 채소류의 섭취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현대남성과 초등학생의 육류 섭취 과다나 육류 선호에 대한

식생활의 부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사 인식 교육이 무

엇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

해 목표식품의 섭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식생활 인

식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식생활 인식의 하부 요인으로 영양 관련 인식 요인과 식

사 관련 인식 요인만 추출됨에 따라, 다른 인식 요인들과의 관

계는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식생활 인식 교육을 위해 
다양한 관련 요인을 찾고 체계화하는데 연구가 계속 진행되

기를 기대한다. 또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 섭취에 영향

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세대별 외 특성 연구도 제안

하는 바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식생활 교육이

맞춤형 교육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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